
 

 

 

 

 

 
 

 

 

 

 

 

 

 

 

 

 

 

 

 

 

 

 

 

 

 

 

 

 

 

 

 

 

 

 

 

 

 

 

 

 

 

 

 

 

 

 

 

 

 

 

 

 

 

 

 

 

 

 

 

 

 

 

 

 

 

 

 

 

 

 

 

 

 

 

 

 

 

 

 

 

 

 

 

 

 

 

 

 

제 161 호                                2010 년 3 월 05 일         금요일 

장춘대법제자 드림 공주령대법제자 드림 도문대법제자 드림 

프랑스대법제자 드림 시카고대법제자 드림 캐나다대법제자 드림 

서울대법제자 드림 시드니대법제자 드림 러시아대법제자 드림 

전세계 파룬궁학원들이 사존님께 드리는 년하장 
인사를 드렸고 또한 예전대로 민중들에게 파룬

궁의 진상과 파룬궁이 좋음 널리 알려 좋은 미

래가 있기를 기원했다.사부님께 드린 수천장의 

년하장중에서 일부분을 골라 여기에 싣는다.  

 

2010 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세계 각지 특히 

중국대륙의 각 정부기관、군대、사법계통、교육

계통 등 각항각업의 파룬궁학원들이 정미로운 년

하장、그림동화、시사 등으로 사부님께 명절의  



장백산천지              제 161 호                                            제 2 면 
 

 

 

 

 

 

 

 

 

 

 

 

 

 

 

 

 

 

 

 

 

 

 

 

 

 

 

 

 

 

 

 

 

 

 

 

 

 

 

 

 

 

 

 

 

 

 

 

 

 

 

 

 

 

 

 

 

 

 

 

 

 

 

 

 

 

 

 

 

 

 

 

 

 

 

 

 

 

 

 

 

 

 

 

 

 
 
 
 

 

 

 

 

 

 

 

 

 

 

정부에서 개인의 신앙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련합국”종교신앙

자유”특파원 아스마•

가한길(옆사진)은 련

합국 제 10 차회의에

서 《 모든 인권、인

사、정치、경제、사

회、문화권리를 촉진

하고 보호하자 》 는 

주제로 보고를 했다. 

그는 보고에서 《련합국은 국가에서 무엇은 신앙

할수 있는 종교이고 무엇은 진정한 종교신앙이 

아니라고 결정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한 종

교의 내용은 신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국

가와 어떠한 기타 단체 혹은 사회구역이  감독원

이 되여 어떠한 종교신앙과 신념을 고동、강요、

검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드니꽃불대순회유람에
참가한 파룬궁대오 

 

금년 

음력 초 8

일 저녁 

해질무렵, 

시드니시

중심거리

에서 새해

꽃불대순

회유람이  

시작되였다. 이 활동에 참가한 파룬궁대오의 상

서롭고도 아름다운 표현은 수많은 시민들의 호감

을 자아냈다. 

 

중국대륙의 길가에 걸려있는 프랑카드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화룡시팔가자파룬궁학원 종위군(钟伟君)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연길시세뇌반에 압송되였

다가 지금 화룡시구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2 월 27 일 오후 연변파 

룬궁학원 장배제(张倍齐)는 청 

도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말레이시아 천국악단은
민중들과 함께 대보름을 경축

 

지난 

2 월 28

일 정월대

보름날에 

말라이시

아 파룬궁

학원들로 

구성된 천

국악단은  

파생항구 8 호연안에서 민중들과 함께 대보름을 

즐겁게 경축했으며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했

다. 

한국각계명류들은  
신운공연을 찬양  

 

 

 

 

 

 

 

 

지난 2 월 18 일 밤 10 시, 신운뉴욕예술단은 

한국 수원시경기도문화전당에서 막을 열었다.  

수원시 시장 김용서는 《이러한 우수한 신운

공연을 100 만 시민들이 모두 보아야 한다.》고 

감탄했고 저명한 화가 박영(왼쪽 사진)은 《신운

공연은 몽환처럼 아름답다.》고 감탄했으며 저명

한 영화배우 전무송(오른쪽 사진)은 《잊을수 없

는 신운공연에 갈채를 보낸다.》라고 찬미했다. 


